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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leuthero(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im.) cortex is well known as a herb medicine for tonic.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dried E. senticosus cortex. Investigation of quality factor and contents of efficient

compounds under different steaming times and drying method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proper processing and

drying conditions of Eleuthero cortex harvested on March in annual stems. The proper steaming time for peeling bark to

make high quality Eleuthero cortex took less than 20 mins. Eleutheroside B and E contents among drying methods we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DMRT. The 50℃ heat drying was the most advisable condition for drying, when drying and

keeping contents of effectiv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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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가시오갈피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im)는 두릅나

무과 오갈피나무속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한방에서는 강장,

강정기능, 신경통, 중풍, 요통, 음위, 근골강화, 소아발육촉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Yook et al., 1976; Yook,

2000), 가시오갈피에서 분리한 eleutheroside류 성분들이 항피

로 작용 (Brekman, 1960)과 항스트레스 작용 (Ovodov et al.,

1966) 등 인삼 대체 약재로써 우수한 기능이 확인된 이후 항

암, 항노화, 면역증진, 항바이러스, 항알러지 등 매우 다양한

생리활성 및 관련 물질이 보고되었으며 (Shin and Lee,

2002), 전세계적으로 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이중 eleutheroside B, E 등이 매우 뛰어난 생리활성효과를

나타내고, 배당체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Ovodov et al., 1966; Ovodov et al., 1967; Brekhman

and Dardymov, 1969; Lapchik et al., 1969; Shin and Lee,

2002), 가시오갈피 원시료나 함유제품의 품질관리에 지표물질

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Choi and Kim, 2002; Lee et al.,

2005; Jeong et al., 2008).

국내에서는 강원, 충북, 전북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오

갈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Park et al., 1995) 현재까

지 대량생산이 용이한 일반 오갈피나무속 식물과 품목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대한약전 (9개정)에서는 국내

에서는 아직까지 오갈피나무속을 통합하여 한약재 오가피로

단순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소 생약규격만을 규정하고 있어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8) 종 간의 품질차

이가 매우 크고, 이용부위, 재배연수, 수확 후 관리 등의 여러

품질관련 요인 등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품질 차별화 및 유효

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반하여 중국의 경우 한약재

오가피에서 가시오갈피를 분리하여 자오가로 별도 품목을 관리

하고 있으며, WHO의 약초규격집에서도 Radix Eleutherococci

품목에 대하여 기원식물을 가시오갈피 1종으로 정의하고, 지

표물질로 Eleutheroside B와 E를 제시한 바 있다 (WHO,

1999). 시판되는 가시오갈피의 경우 eleutheroside B와 E의 함

량을 분석한 결과 B의 경우 3.09~518㎍/g, E는 14.68~82.73

㎍/g 수준으로 함량차이가 매우 크며 이는 기원식물이나 생약

산지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Choi and Kim, 2002) eleutheroside B의 경우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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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보관할 시에는 그 함량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Xu and Wang, 1984). 

따라서 가시오갈피의 경우 생산 뿐만이 아니라 수확 후 관

리에 대한 유효성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품질관리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건조단계는 약재의 형태, 유효

성분 특성 및 저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Park

and Kang, 2008). 

건조방법에는 열풍건조, 냉풍건조, 감압건조, 적외선건조 및

동결건조 등의 방법 (Kim et al., 2009)이 있으나 현재 대부

분 약재류의 건조는 천일건조 혹은 열풍건조를 하는 것이 주

된 건조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오가피류에 관련된 건조방

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시오갈피의 수확 후 생약재 조제과정 중 품질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피방법 및 건조방법을 구명하여

약리성분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

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본 실험의 공시재료는 강원도농업기술원 북부농업시험장 포

장에서 재배된 가시오갈피 1년생 가지를 3월경 수확하여 사용

하였다. 수확 직후 100℃의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하여 20분

미만으로 증제한 후 거피하여 목질부를 제외한 가지껍질 부분

을 시료로 하여 각각 100 g의 시료를 3반복으로 배치한 후 수

행하였다. 

 

2. 거피 및 건조방법

줄기껍질을 분리하기 위한 증제처리시간은 5분 간격으로 최

장시간 30분까지 100℃의 뜨거운 수증기에 노출시키는 방식

으로 3반복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건조방법에 따른 처리조건은 상온건조방식의 경우 음건과

양건 두 가지로 분리하였고, 열풍건조법은 40, 50, 60, 70 및

80℃ 등 건조온도에 따라 5수준으로 하였다. 그 외에 동결건

조 방법을 포함하여 전체 8가지 건조처리를 수행하였다. 건조

방법별 건조 소요시간은 동결건조방법을 제외한 모든 처리에

서 각 건조방법별로 수분 증발량을 2시간 간격으로 조사하여

건물중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으로 확인하였다. 105℃에

서 수분정량을 실시하여 처리별 건근중과 근중 수분함량을 얻

은 후에 분쇄하여 유효성분 분석 및 생약규격 분석시료로 활

용하였다.

3. 품질분석방법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물엑스 함량 등을 측정하여

대한약전의 기준치와 비교 검토하고, 그 외에 오갈피속의 유

효성분 eleutheroside B, E는 Waters 510E pump (Waters,

USA), Waters 996 PDA (Waters, USA)가 장착된 Waters

HPLC alliance 2690 system에서 Empower2 software를 이용

하여 정량 하였다.

가. 건조감량

건조방법별 처리구 시료를 밀봉하여 상온에 하루동안 보관

한 후 시료 2 g을 채취하여 미리 무게를 단 칭량병에 넣어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아 105℃에서 5시간 건조하여 데시케이터

(실리카겔)에서 방냉하여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고, 다시 이것

을 105℃에서 건조하고 1시간마다 무게를 정밀하게 달아 항

량이 되었을 때의 감량을 건조감량 (%)으로 하였다.

나. 회분 및 산불용성 회분함량

회분함량은 회화로 (F62730, Barnstead Co., USA)를 이용

하여 500℃에서 1시간 가열한 도가니의 무게를 정밀하게 측

정 후 분석용 검체 3 g을 도가니 속에 넣고 다시 500℃에서

4시간 강열하여 탄화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회화 후 방냉된

도가니 무게를 측정하고, 다시 잔류물이 항량이 될 때까지 회

화하여 방냉한 도가니 무게를 달아 회분량 (%)으로 하였다. 

회분에 묽은 염산 (5% 수준) 25㎖를 넣고 캘달플라스크에

서 5분간 끓인 후 불용물을 정량용 여과지를 써서 취하고 열

탕으로 잘 씻어 잔류물을 여과지와 함께 건조한 후 회분의 분

석 조작방법으로 무게를 미리 단 도가니에서 3시간 강하게 가

열하여 데시케이터 (silica gel)에서 방냉하고 그 무게를 달아

산불용성 회분량 (%)으로 측정하였다.

다. 물엑스 함량

오가피에 대한 생약·한약재의 품질 표준화 연구보고서 (Lee,

2001)의 분석방법을 참조하여 분석용 검체 약 2.3 g을 정밀하

게 달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70㎖를 넣어 때때로 흔

들어 섞어 5시간 침출시킨 후 다시 20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여과시켰다. 플라스크 및 잔류물은 여액이 100㎖까지 물로

표선한 후 여액 50㎖을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하고 105℃에서

4시간 건조하여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다음 측정한 무게에 2를

곱하여 물 엑스의 양으로 하고, 건조감량에서 얻은 값에서 건

조물로 환산한 검체량에 대한 엑스함량 (%)을 산출하였다.

라. 기계적 색도 측정

가시오갈피 생약재의 기계적 색도는 분말시료를 이용하였으

며, 표준백판 (L = 97.82, a = −0.39, b = +2.06)으로 보정된 색

차계 (CM-2600b, Minolta Co., Osaka, Japan)을 사용하여

Hunter color인 명도 (lightness, L), 적색도 (redness, a) 및

황색도 (yellowness, b) 값을 측정하였다. 



정햇님·임상현·김희연·김경대·박유화·함헌주·이광재·김경희·안영섭

100

마. Diphenyl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건조방법 처리별 분말시료 0.1 g에 80% 메탄올 20㎖를 첨

가하여 초음파 추출기 (UC-20, Jeiotech Co. Ltd. Korea)에

60℃에서 1시간 추출 후 여과지 (Whatman No. 2)에 감압여

과하여 최종 추출물을 250㎖로 정용하여 3반복으로 시료를

조제하여 총페놀성화합물과 항산화 활성 비교시험 재료로 사

용하였다 (Park et al., 1997). 각 처리별 추출액 1㎖씩을 취

하여 0.15 mM DPPH 메탄올 용액 4㎖를 가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517㎚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으며, 시료첨가구와 대조구의 흡광도 차를 백분율 (%)

로 표시하였다 (Braca et al., 2001). 

바. 총 폴리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anis법을 기본으로 추출방법을

위와같이 약간 변형시켜 측정하였다 (Eom et al., 2007).

DPPH 라디컬 소거활성 측정과 마찬가지로 추출액 1㎖씩을

취하여 10% Al (NO3)3 용액 0.1㎖와 1 M potassium acetate

용액 0.1㎖를 첨가하고, 증류수 4.3㎖를 더 첨가하여 실온

에서 40분간 반응시킨 후 415㎚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검량곡선은 quercetin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Park

et al., 1997). 

사. Eleutheroside B, E 정량분석

지표성분 분석방법은 현행 유통 생약재 분석 데이터와의 비

교검토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의 ‘오가피 공정서 규

격 개정 연구’방식의 분석방법을 참조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Lee et al., 2003). 가시오갈피 분말시료를 100호체에 통과시

킨 후 1 g을 측정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은 후 50% MeOH

(Merk, Germany) 50㎖를 넣고 80℃에서 1시간 동안 환류추

출 하였다. 추출액은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취하여 희석, 여과

(membrane filter 0.45㎛)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표준물질은 Chromadex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leu-

theroside B, E 각각의 표준물질을 농도별로 조제한 후 Table

1의 조건으로 HPLC로 분석하여 각 물질에 대한 회귀방적식

을 구하였다. eleutheroside B, E 표준물질을 각각 0.125,

0.25, 0.5 및 1.0㎎/㎖의 농도로 조제한 후 HPLC에 주입하

여 분석한 결과 머무름시간 7.7분 (eleutheroside B), 14.7분

(eleutheroside E)에 나타난 peak area를 산출한 결과 각각 y =

15795x + 30146(R2= 0.99), y = 34914x − 66143(R2= 0.99)의 회

귀방정식을 구하여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한약재 오가피는 오갈피나무속 식물의 뿌리와 줄기의 껍질

부위를 건조시킨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주로 유통되는 것

은 오갈피나무의 줄기 껍질이다. 보통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3월경에 채취할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편

이나 시기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부분 수확 후 절단한 가지

를 일정시간 수증기에 쪄서 목질부를 분리해내는 것이 일반적

인 방법이다. 가시오갈피의 경우에도 식품 형태는 크게 제한

이 없으나, 한약재로 유통될 경우 뿌리나 가지껍질 형태로 유

통되는 것이 대한약전 규정에 적합한 형태이다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8).

대량의 약재를 일시에 증제 처리하여 가지나 뿌리의 껍질을

벗길 경우 작업편의상 증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

제로 끓이는 과정에서 약재가 물에 담겨 가공되는 경우가 많

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수증기나 물에 의한 유효성분의 변화

나 직접적인 용탈 가능성이 높다. 

가시오갈피 가지 (1년지 기준)의 껍질 채취를 위한 증제시

간별 지표성분 함량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eleutheroside

B는 25분부터, E의 경우 30분부터 함량의 감소 경향이 확인

되었다 (Fig. 1). 100℃ 고온의 수증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25

분 경과하면 eleutheroside B 함량의 경우 증제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 (4.2㎎/ℓ) 대비 63% 수준 (2.64㎎/ℓ)으로 감

소하였으며, eleutheroside E의 경우에도 30분 이상 증제시간

이 경과시 대조구 (1.1㎎/ℓ)에 비하여 0.77㎎/ℓ로 69%가

감소하였다. 

Table 1. HPLC condition (v/v, %) for separating Eleutheroside B
and E.

Parameter Conditions

Instruments Waters alliance system

Detector Photodiode array(PDA) 210 ㎚

Column Waters Symmetry C18 ( 3.9×150 ㎜, 5 ㎛) 

Mobile phase 1% H3PO4 / Acetonitrile = 85 / 15

Injection volume 3 ㎕

Flow rate 0.5 ㎖ / min

Fig. 1. Changes of Eleutheroside concentration at different stea-
ming time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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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증기에 의한 유효성분의 용탈과 열에 의한 성분변화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증기에 의한 용탈

가능성은 지표성분 eleutheroside B, E는 모두 물, 에탄올 등

극성이 높은 용매에서 추출효율이 높다는 보고 (Kang et al.,

2001)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열에 의한 감소는 아

래 건조온도에 따른 유효성분 함량의 변화 분석결과 (Table 3)

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재배단계에서 가장 유효성분 함량이 낮은 편인 1년생 가지

의 eleutheroside E 함량수준이 0.1 ± 0.003% (Lee et al.,

2005)인 반면 현행 유통 오가피 생약재를 수집하여 품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Lee et al., 2003) acanthoside D

(=Eleutheroside E) 평균함량이 0.05% 수준으로 1/2 이하로

현저히 낮아지며, 개별함량은 0.00~0.28% 수준으로 품질 편차

가 매우 심한 것도 이러한 수확 후 건조 및 전처리 과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2. Color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cortex as affected by drying methods.

Drying method
Hunter's color value

L a b

Heat drying

40℃ 58.02 bc† 2.80 a 22.55 a

50 58.26 a-c 2.69 ab 22.10 ab

60 59.16 a-c 2.52 ab 21.50 ab

70 60.34 ab 2.28 b 20.73 b

80 61.19 a 1.60 c 20.66 b

Room Tem.
Sun 59.77 ab 2.85 a 18.15 c

Shade 59.03 a-c 2.79 a 21.51 ab

Freeze drying − 56.60 c 2.98 a 22.53 a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of DMRT. 

Fig. 2. Changes in dry weight ratio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cortex by different dry methods.
†H40 : 40℃ Hot air , H50 : 50℃ Hot air, H60 : 60℃ Hot
air, H70 : 70℃ Hot air, H80 : 80℃ Hot air, S : Sun
(natural drying), Sh : Shade(natural drying), F : Freeze
drying.

Table 3. Total amount of polyphenolic and flavonoid compound and DPPH radical scarvenging activity at different drying methods in E.

senticosus Cortex.

Drying method
Total contents (㎎/g D.W.)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phenolic flavonoid

Heat drying

   40℃ 39.55 ± 2.687 95.61 ± 6.463 59.60 ± 2.404

50 34.18 ± 8.719 96.46 ± 9.256 55.75 ± 6.152

60 37.93 ± 2.758  94.05 ± 11.206 60.60 ± 3.818

70 32.26 ± 5.028  77.34 ± 10.614 49.60 ± 3.111

80 23.55 ± 3.444 70.54 ± 6.718 42.75 ± 4.596

Room Tem.
Sun 27.30 ± 2.213  83.77 ± 11.420 42.95 ± 3.748

Shade 39.23 ± 7.764 94.95 ± 9.914 58.75 ± 9.546

Freeze drying − 42.89 ± 4.377 101.55 ± 14.284 62.25 ± 5.303
†Value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æstadard deviation. 
‡DPPH radical scarvenging activity of each sample extract in undiluted solution was determined that 0.1 g dried stem bark tissues were dissolved
in 250㎖ of 80% methanol.  
§Milligrams of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 in one gram of dried stem bark based on gallic acid and querectin a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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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수확한 가지를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찔 경우

10~20분 수준이면 충분히 목질부가 쉽게 분리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20분 미만으로 일정한 증제 시간을 유지함으로써 유효

성분 함량 감소 요인을 사전에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유효성분 용탈을 방지하고, 인건

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증제과정이 필요한 수작업 방법보다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거피하는 기술개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 2는 생약재 건조방법 및 시간에 따른 건조비율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건조속도는 열풍건조, 양건, 음건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열풍건조 방식 내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건조속

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처리구별 건조무게가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를 완료시킨 경우에라도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각 시료의 성분 함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위하

여 결합수를 제외한 모든 수분 제거를 위하여 처리별로 건조

된 시료의 근중 수분함량을 105℃에서 수분정량 후 조사하였

다 (Kang and Choung, 1996). 각각 열풍건조의 경우 건조감

량이 4.3~6.2% 수준으로 수분함량이 낮게 유지된 반면 상온

조건에서 양건과 음건의 경우에는 모두 건조속도가 열풍건조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이 있으며, 특히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상대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건조감량이

8.6~10.9% 수준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

연건조방식은 오가피 한약재 건조감량 제한수준인 12%를 상

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Lee, 2001; Hong et al., 2001) 한약

재의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하여 저장과정 중 진균 등의 서식

에 의한 변질 및 곰팡이독소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Park et

al., 2009) 상온 건조는 광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부적합한 건

조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상온에서의 건조는 생약 품질 중 건조감량을 기준으

로 검토해 볼 경우 예비건조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최

종적으로 포장 및 유통 전에 열풍 건조 등의 인공건조방식으

로 건조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여 건조상태에서 밀봉하여

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는 건조방법별 색도 분석치를 나타낸 것이다. 명도의

경우 동결건조는 56.6 ± 1.246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경향인 반

면 열풍건조의 경우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연건조의 경우 양

지에서 말린 경우 각각 명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적색도와 황색도는 높은 온도와 광에 노출될수록 낮아

지는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본래의 약재 색깔에서 변색이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열풍건조의 경우 70℃ 이상에

서는 명도가 높아지고, 적색도와 황색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

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양건의 경우 변색 정도가 심하여 육

안으로도 색깔이 많이 연화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황색도 또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형태적으로 품질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약재 변색은 건조과정의 후반기 한약

재의 수분함량이 낮을 때 가장 심해지며 건조 후기의 온도를

낮추면 그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카로틴, 베타인, 클로로필 등이 산화에 의하여 건조 중

파괴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Park and Kang,

2008), 본 시험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색소 등의 물질이 파괴

됨으로써 적색도와 황색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조방법별 산불용성회분 함량을 비교한 결과에서 처리간에

큰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건 방식에서 다소 높

은 경향치를 보였는데 (Fig. 3), 이는 외부환경에 노출된 상태

로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지 및 각종 불순물 등의 오염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한약전에 규정되어 있는 오가피

산불용성회분 1.0% 함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나, 건강기능

식품원료 및 약품 등 사용하는 용도를 가시오갈피 한약재 건

조방법으로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물엑스 함량의 경우에도 처리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3. Comparison of acid insoluble ash content by different
drying methods in Eleutherococcus senticosus cortex.
†H40 : 40℃ Hot air , H50 : 50℃ Hot air, H60 : 60℃ Hot
air, H70 : 70℃ Hot air, H80 : 80℃ Hot air, S : Sun
(natural drying), Sh : Shade(natural drying), F : Freeze
drying.

Fig. 4. Comparison of water extract content by different drying
methods in Eleutherococcus senticosus cortex.
†H40 : 40℃ Hot air , H50 : 50℃ Hot air, H60 : 60℃ Hot
air, H70 : 70℃ Hot air, H80 : 80℃ Hot air, S : Sun
(natural drying), Sh : Shade(natural drying), F : Freeze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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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방식에서 수치상으로 다소 높은 평균값 (18.6 ±

0.79%)을 나타내었으나 그 외의 건조방법별 물엑스 함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Fig. 4). 또한 대부분 약전 규정치 8%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건조방법은 물엑스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조방법별 총페놀성,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평균함량은 동

결건조에서 가장 높았으며, 열풍건조 (40℃), 양건의 순으로 나

타났다 (Table 3). 이는 건조방식에 따른 삼백초 품질 평가시

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Kim et al.,

2006), 플라보노이드의 경우에는 열풍건조 70 및 80℃의 고온

에서, 상온건조방식인 양건방식보다도 낮게 나타나 건조온도

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DPPH는

항산화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 불가역적으로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므로 시료의 항산화활성을 추정할 수 있다 (Blois,

1958). 건조방법별 DPPH 유리 라디컬 소거활성 또한 총페놀

성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과 유사한 결과를 얻어 동결

건조방식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70℃ 이상의 열풍건조와 양건

의 경우 항산화활성 저하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생약재 건조방법에 따른 지표성분 함량 분석결과 양건 처리

구의 경우 eleutheroside B, E 함량 모두 음건 처리구 (0.97,

0.15㎎/ℓ)에 비하여 각각 51, 47% 수준으로 매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4). 

열풍건조의 경우 50℃까지는 동결건조 대비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났으나, 60℃ 이상에서는 eleutheroside B, E 모두 유

의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광 조건과 함께 건조온

도 조건 역시 지표성분 함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Tabel 4). 일반적인 한약재 포제기술 원리에

서도 60℃ 이상의 고온건조를 피하고, 정유가 들어있는 한약

은 30~40℃, 배당체와 알칼로이드가 들어있는 한약은 50~60

℃ 수준으로 약재 종류마다 대략적인 건조온도 조건을 제시하

고 있으며 (Park and Kang, 2008), 본 시험에서도 70℃ 이상

의 열풍건조 방식에서 고온건조에 의한 성분 변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열풍건조시 온도조건이 50℃ 이하의 처리구 (평균 1.2, 0.17

㎎/ℓ)에서는 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60℃ 이상에서는 각각 68, 53%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건조시간을 단축하고, 약리성분 손실을 억제하기 위

한 적정 가시오갈피 한약재 건조온도는 50℃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WHO의 약초규격집 (monographs for medicinal plants)에

서도 가시오갈피 단일 품목에 대하여 대표적인 유효성분을

eleutheroside B와 E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남 아시아, 중국

북부, 북한, 일본, 러시아 남동부 지역이 주요 분포지역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구문헌을 인용하여 북한산 가시오갈피 약

재에서만 eleutheroside B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WHO, 1999).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오

가피 한약재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Lee et

al., 2003), 이는 줄기에 eleutheroside B 함량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가 현행 유통 오가피 한약재 기

원식물 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1차적 원인이 있을 것

이나, 그와 더불어 거피를 위한 증제처리 및 건조과정 중 열

과 광 조건에 의하여 성분 변화 또한 일정 품질 저해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건조 단계에서 더 나아

가 생약재 저장 및 유통조건 중의 광 및 온도조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확 후 관리기준의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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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termination of eleutheroside B and E at different drying methods in E. senticosus Cortex.

Drying method
Eleutheroside (㎖/ß§)

B E

Heat drying

   40℃ 1.05 ab† 0.19 ab

50 1.32 a 0.19 ab

60 0.81 a-c 0.09 bc

70 0.75 bc 0.07 c 

80 0.77 bc 0.09 bc

Room Tem.
Sun 0.49 c 0.07 c 

Shade 0.96 a-c 0.15 a-c

Freeze drying − 1.29 ab 0.23 a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of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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